< 대기압 플라즈마 소개>

플라즈마는 이온화 된 기체로서 보통의 기체와는 달리 빛을 내며 전류가 흐른다. 때문에 제 4의 상태로 흔히 불리워지고 있다. 이 기체는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물리,화학반응성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고체, 액체, 기체가 플라즈마에 노출되면 곧바로 에너지 및 물질교환이 일어난다. 어떠한 매개물도 플라즈마가 제공하는 온도와 에너지 밀도에 도달치 못한다. 어떠한 매개물도 플라즈마의 천이성과 복합상태성을 제공 못한다. 따라서, 플라즈마는 화학반응 경로를 바꾸며 신소재와 표면반응의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플라즈마의 이러한 성질은 현대미세전자공학, 우주항공공학, 금속 및 기계공학, 고분자 및 폴리머공학, 환경공학, 레이저 및 광학의 발전과 응용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플라즈마는 대부분 진공에서 사용되고 있다. 진공이 아닌 대기압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저온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다면 산업적으로 이의 응용은 무궁무진 하다. 에이피피는 Air, 질소, 아르곤, 헬륨등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대기압플라즈마를 개발하여 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응용범위는 진공플라즈마가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표면처리, 세정, 증착, 에칭, 신물질합성, 살균, 계측, 환경, 의료, 광학등에 이르기까지 대기압 저온플라즈마의 역할이 기대된다.
